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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, 기술무역수지 OECD 최하위
무역협회, 27개국 중 26위 불과 … 원천기술 취약에 IT산업 확대로

한국무역협회는 10월19일 <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의 현황과 과제>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술무역수지가 1인

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 국가 26개국 중 24위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인 것으

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.

기술무역수지는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국가간 수지 차이를 말한다.

무역협회는 한국의 기술무역적자는 2005년 1-8월 2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.6% 증가했으며, 국내기업의 

원천기술이 취약한 상태에서 내수 및 수출에서 정보기술(IT)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로열티 지급액이 동반 

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한국의 기술무역수지가 선진 및 중진국 중 최하위권인 것은 국제수지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

품부문에서 벌어들인 외화 중 상당부분이 로열티, 사업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

미하고 있다.

2005년 1-8월에도 상품무역수지 흑자의 41.7%에 이르는 95억달러를 로열티, 사업서비스비용 등으로 외국에 

순지급했다.

무역협회는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우수한 

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시스템 마련, 벤처기업 육성, 해외기업에 대한 M&A(인수․합병) 

및 국내기업 경영자원 결합형 M&A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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